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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2019 IP 보호 컨퍼런스’개최

- IP를 활용한 신(新)수출 성장 동력 논의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는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2019 IP 보호 컨퍼런스’를

11월 22일(금)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다.

‘IP를 활용한 신(新) 수출 성장 동력’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포뱅크㈜ 박태형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기업 성장 단계별 IP 활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컴퍼니비와 ㈜비올, ㈜LG생활건강 등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기업

이 발표에 참여한다. 해외 특허 출원 및 포트폴리오 구축 요령과 

특허를 통한 투자 유치, 수익 창출 등 해외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로 확산되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룬다. 우선 한국 기업으

로 가장하거나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해외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한류 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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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특허청의 업무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한국음악콘텐츠협

회와 KBS가 나서 대중음악과 방송 프로그램 등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른 해외 상표·디자인 침해,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소비재 수출 산업의

지재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LA와 호치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소속 

변호사가 각각 미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동향과 법·제도를 소개하고,

주요 지식재산권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부강테크와

㈜오리온은 기업 관점에서 북미 및 신남방 지역 시장 특성과 현지 

지재권 관련 경험을 공유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장 입구에 별도로 마련된 전시공간에서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에서 판매되는 유사품과 우리 기업의 진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스를 

통해 해외 진출 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관련 지원사업 안내와 

상담이 제공되어,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특허는 시장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 진출 기업에게 ‘해외 특허 확보는 필수’였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비용이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권리 확보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행사가 해외 진출 기업에게 세계 특

허 확보와 해외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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